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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current activities of pharmacists in local pharmacies for preventing narcotics addiction, 
identify areas for improvement, and support initiatives to enhance and expand the activities of “narcotics addiction prevention coun-
seling pharmac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jung Pharmacies”). Methods: Surveys were conducted targeting local community 
pharmacists participating in the Majung Pharmacy activities in Daegu. Results: Out of 42 pharmacists who registered in the Majung 
Pharmacy movement in 2021, 41 responded (response rate of 98%). After excluding three participants who met the exclusion cri-
teria, data from 38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e participating pharmacists were generally well aware of the conditions for phar-
macists to serve as “accessible experts” in the forefront of drug addiction prevention. It was observed that the activities of Majung 
Pharmacies, particularly among highly engaged pharmacists, led to positive effects such as an increased focus on medication coun-
seling for psychotropic drugs, thereby enhancing their professionalism. However, a significant number of participants also expressed 
negative opinions. Factors such as enthusiasm for professional activities and perceptions of the pharmacist’s social role were import-
ant in shaping perceptions of Majung Pharmacy activities, whether positively or negatively. Additionally, this study underlined that 
pharmacists in practice are highly aware of the seriousness of issues arising from the use of narcotics by prescriptions. Conclusion: 
Suggestions were outlined for both short-term and long-term strategies aimed at ensuring the stable growth and expansion of Majung 
Pharmacy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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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류는 일부 연예인, 소수 특

수계층 등에 제한된 문제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인

도 현대사회의 즉흥적 쾌락을 탐닉하는 풍조와 함께 소외현상, 
좌절 등의 원인으로 마약류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징후가 관찰

되고 있다. 일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머리가 좋아지는 약’, 
‘살이 빠지는 약’ 등으로 오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면서 관련 향

정신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중독되는 사례도 증가하

고 있다.1,2) 이에 더하여 인터넷, SNS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양

방향 소통 증가는 마약류 물질 또는 의약품에 대한 불법적 접근

성을 무절제하게 높이고 있다.3) 

이런 세태에 따라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류 물질 또는 

의약품의 오남용, 중독이 심각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검찰

청 마약류 범죄백서(2022년도)에 따르면 2015년도에 마약류사

범이 10,000명 선을 초과한 후 2021년도에는 18,395명으로 증

가하였다.4,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마약류 퇴치 광고, 약
물중독 예방교육 및 캠페인, 마약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등을 통

해 마약 중독자가 약물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마약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의 도

입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6) 

최근 발표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해외에서 이루어진 

지역약국 약사의 마약류 의약품 관련 정보 제공, 상담 등의 활동

은 마약류 의약품 복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7)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약사는 

급작스러운 팬더믹으로 공백이 된 의료체계의 일부분을 담당하

는 역할, 특히 취약계층, 마약류 의약품 관리 등에서 사회적 필

요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8-10) 가장 최근에는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Opioid Use Disorder 치료약 처방 또는 복약 관리,11,12)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치료 또는 예방을 위한 의약사 협업 프로

그램 개발13-15)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경기도 약사회가 마그미약국 모델을 제안하

여 활동하고 있다.3) 마그미약국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기존 

지역약물상담센터를 발전시킨 형태로써, 약물중독 예방 정보제공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약물치료재활 서비스를 연계하

여 제공하도록 기획되었다.3) 대구광역시약사회와 대구마약퇴치운

동본부도 2020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마약

류 중독 상담약국(이하 마중약국)’을 운영하고 있다(Fig. 1).16) 마

중약국은 마약류 중독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약

물중독 선별 검사 실시, 마약류 중독에 초점을 맞춘 심층복약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불법마약류 사용 의심자와 향정신

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자주 받는 고위험군 환자는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약물중독 상담 센터

와 연계해 재활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중약국 시행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지역약국 약사의 활동 현황을 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 지원 필요 사항 등을 점검하여 마중약국 활동을 개

선·확대할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서 마약류 중독 상담약국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약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단면 연구이다.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본 연구는 2021년 대구광역시에서 마중약국으로 등록한 42개 

약국의 개설약사 중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이들을 포함대상으

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

자료수집 도구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4개 부분,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supplementary 

material 1. 설문지). 기본 정보: 4문항, 마약류 중독 예방 상담약

국 참여 동기와 운영: 8문항(개방형 5문항 포함), 마약류 중독 예

방 상담 경험: 11문항(개방형 5문항 포함), 마약류 중독 상담 교

육과정에 대한 의견: 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상담 사례가 되었

던 약물에 대해서는 중복 응답을 허용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모호한 내용은 추가 확인을 실시한 후 분석에 포함 

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7월~9월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약

국을 방문하여 직접 배포하였으며, 연구대상자 편의에 따라 현

장방문 시 즉시 작성하여 제출 받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

로 회수하였다.

Fig. 1. Diagram outlining the workflow of Majung Pharmacy*
*Majung Pharmacy refers to a group of pharmacies dedicated to 
providing counseling for narcotics addiction prevention.
§KAADA: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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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엑셀을 이용한 증례기록서에 입력 및 정리하였

다. 복수의 연구자가 입력된 자료를 상호 검증하여 자료의 질을 

보증하고자 노력하였다. 양적 분석이 가능한 설문 문항에 대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윤리

본 연구는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후 수행되었다

(IRB승인번호 7002016-A-2022-012-01). 연구참여자는 연구자

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서면동의서를 작성하

였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 기본정보

대구광역시에서 마중약국으로 활동한 42명의 약사 중 41명이 

회신하였다(회신율 98%). 이 중 동의서 미제출자와 다수 설문 

문항 미응답자를 제외한 38명을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Table 1은 연구에 참여한 약사들의 기본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50대가 63%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지역약사로 활동한 경력은 

대부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였다. 대형병원 인접 약국은 5% 

정도로 소수였으며, 클리닉 건물에 입주한 약국이 약 24%, 그 

외 중/소형병원 인접 약국과 일반적인 동네약국인 경우가 35% 

내외로 유사하게 분포하였다. 독립적인 상담 공간이 없는 약국

이 74%로 대부분이었다.

마중약국 활동 현황

마중약국 등록 후 관련 상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

자가 과반 정도에 불과했고, 그 중 1~2회가 31.6%로 가장 많았

다(Table 2). 5회를 초과한 연구참여자도 6명(15.8%)에 해당하

였다. 상담한 사례는 대부분 전문상담 권유로 이어졌으나 이에 

순응한 환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사례당 상담시간은 평균 15
분 미만이 16명(44.7%)으로 가장 많았다.

상담 대상 약물은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이 74%로 대부분이

었고, 그 다음이 의료용 마약, 비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예: 필
로폰), 트라마돌 순이었다(Fig. 2). 이들 약물의 용도는 수면안정

제(48%), 식욕억제제(39%), 마약성진통제(13%) 순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약사들이 인지하는 위험 환자의 징후는 크게 

두 가지였다. 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면서도 복용 중단 시 일상

생활이 어려울까 걱정하며 약품 복용을 지속하는 경우와, 의심 

처방에 대한 조제를 요청하는 경우였다.

“한 달 분 처방을 받은 후, 20일 경과 후, 다시 처방 받아

서 약국을 방문함(id12)”
“식욕억제제를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중복해서 받아(id29)”
“2~3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처방 받음(id41)”

오남용 징후가 보일 때 연구 참여 약사들은 상담 시도(약물 특

성 설명, 약용량 감량 권유), 전문 상담 권유, 대체활동이나 대체

약물 권유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처방의와 직

접 상의했다고 언급한 참여자는 1명에 불과했다. 참여 약사의 약 

70%가 마중약국의 필요성을 높이 본 반면, 활동에 대해서는 만

Table 1. Bas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Overall participants 38 100

Age

20s to 30s 3 7.9%
40s 6 15.8%
50s 24 63.2%
60s or older 5 13.2%

Work experience as  
community pharmacist

less than 3 years 0 0.0%
3 to less than 5 years 1 2.6%
5 to less than 10 years 2 5.3%
10 years or above 35 92.1%

Category of the pharmacy  
currently work for

Large hospital adjacent pharmacy 2 5.3%
Small to medium-sized hospital adjacent pharmacy 13 34.2%
Pharmacy within clinic building 9 23.7%
Community pharmacy that does not fall into the above category. 14 36.8%

Independent counseling space 
at the current pharmacy

Yes 10 26.3%
No 28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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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불만족도 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Table 2).

마중약국 활동 참여 동기

참여 동기는 사회적 차원과 개인 차원 사유가 혼합되어 나타

났다. 사회적 차원은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한 경각심, 돕고 싶은 마음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늘상 접하는 동네 약사라 망설일 때 용기 낼 수 있는 동

기가 되지 않을까… (id36)”
“의사의 처방으로 인한 중독… (환자는) 안전하다고 생각

함(id39)”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약국에서 일차적으로 충분한 상담

이 이루어진다면 중독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

각(id41)”

개인 차원은 약사회 권유가 가장 많았고, 마중약국 활동 노출

로 필요성을 공감 하였다거나, 매우 드물기는 했지만 마약 취급 

약국이어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다고 한 사례도 있었다.

마중약국 활동에 대한 인식

마중약국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다수의 약사는 국민건

강에 이바지, 약사의 책임 등 거대 담론을 자주 언급했다. 소수

이기는 하나, 응답한 약사들은 필요한 도움을 줬다고 느낄 때 마

중약국 활동에 보람을 느꼈다는 구체적 경험을 소개하였다. 소
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복약지도 능력 향상에 애쓰다 보니 전문

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Table 2. Activities at ‘Majung Pharmacy’ and perception regarding activities
N %

Overall participants 38 100

Total number of counseling

No cases 17 44.7%
1-2 cases 11 28.9%
3-5 cases 4 10.5%
6-10 cases 4 10.5%
11 cases or above 2 5.3%

Suggestion to seek counseling from 
addiction counseling experts

No cases 20 52.6%
1-2 cases 15 39.5%
3-5 cases 2 5.3%
No answer 1 2.6%

Patient following the suggestion to 
seek expert counseling

No cases 29 76.3%
1-2 cases 5 13.2%
No answer 4 10.5%

Average time per counseling session

No cases 16 42.1%
Less than 15 minutes 17 44.7%
15 to less than 30 minutes 2 5.3%
30 to less than 1 hour 1 2.6%
No answer 2 5.3%

Necessity of ‘Majung pharmacy’

Very necessary 7 18.4%
Necessary 20 52.6%
Neutral 10 26.3%
Unnecessary 1 2.6%
Very unnecessary 0 0.0%

Satisfaction with the activities of 
‘Majung pharmacy’

Very satisfied 1 2.6%
Satisfied 11 28.9%
Neutral 21 55.3%
Unsatisfied 4 10.5%
Very unsatisfied 1 2.6%

*Majung Pharmacy refers to a group of pharmacies dedicated to providing counseling for narcotics addiction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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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처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복약지도 및 부작

용 설명을 자세히 해드릴 때 고마워하심(id30).”
“젊은 여성분이 약국에 마중약국 현판을 보고 (필로폰 중

독) 상담을 요청했고, 상담을 진행… 지역 약국에서도 준비

만 되어진다면 중독상담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

꼈고 보람 있었다(id40).”

그러나 상담 실패의 경험이 많거나, 아예 상담 사례가 없어 무

력감을 느끼고 있는 참여자도 상당수 있었다. 업무부담, 상담역

량부족, 상담환경부족 등으로 충분한 상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 토로하거나, “어쩌면 용기 내서 왔는데 (약사인 내가) 바빠서 

시간 못 내는게 아닌지(id36)”, “자세하고 집중적인 상담이 어렵

다(id9).”, “정신과 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부정적인 것이 많

아 설명하는데 적절한 용어의 선택이 어려움(id32).” 등의 고충

을 털어놓았다.
약사들은 상담을 시도하여도 이에 대해 일부 환자들이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거부 사유는 관

심 거부(고립 선택), 본인 과신, 의사 과신, 무관심/무지, 두려움, 
부인(불인정), 복합 심리 요인(우울, 분노, 불신), (다이어트)효과 

우선/의존성 등으로 나타났다.

“향정약의 오남용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많은 분

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설명 듣는 걸 귀찮아 하

심.(id30)”
“’펜터민이 있나?’라는 전화 문의가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약은 없는데…’하고 약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 했으나 원

하지 않음(id38)”

처방의와의 협업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서 무력감을 느끼

고 있는 등, “병원에서 마약류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한 환자들

의 마약류 중독을 막지 못하는 점(id5).” “약국에서는 거의 병원 

처방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들을 대하므로 약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id39)” “마약류 처방을 낸 병원의사와의 관

계로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움(id6).”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해내

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 또는 불만족스럽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결과물이 없는데, 대중매체에서는 (마약류 관련)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 제대로 하고 있는게 없는 듯 해

서 미안한 마음입니다(id11).”
“기관과 연결해주는 역할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id 37)”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마중약국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마중약국 활동의 필요성

연구참여자들 중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다수는 대중의 마약류 

노출빈도 늘어나고, 코로나로 마약류 중독이 심화될 수 있는 환

경에서 지역약사가 마약류 중독 예방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접

근성 좋은 일선 전문가라는 자각에 기인하고 있었다.

“COVID 19 유행으로 인해 정신과 육체가 모두 피곤하다 

보니 정신과 약물(주로 마약류)을 복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id6)”
“의료용 마약류라도 중독될 수 있음을 약사가 말해주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id 39)”
“집 근처에서 상담할 수 있는 플랫폼 중에서 약국이 가장 

적합(id 40)”
“정부주도, 처벌 위주의 방식으로는 마약류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음(id41)”

마중약국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가진 이들은 마중약국 

활동 현황에 대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Fig. 3).

“모든 약국이 해야 될 일인데 모든 약국이 참여하고 있지

는 않다(id 27)”
“마퇴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됨(id 21)”

마중약국 지원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

참여한 약사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하고자 하는 만

큼 또는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실천할 수 없는 상황과 밀접

히 관련되어 있었다.

“참여 약국 간 정보나 업무에 관한 교류가 없다(id 36)”

이에, 대부분 참여자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 사

항 두 가지는 ‘마약류 중독 상담 전문 창구와 긴밀한 협력,’ ‘마
약류 중독 상담 약국 업무 가이드라인’이었다(Fig. 4).

Fig. 2. Medications requiring counseling *Multiple responses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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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약사회 등으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이 그 다음 세 

번째 필요 사항이었으며 환자용 자료, 약사 대상 관련 교육 

등이 후순위였다.
“마약류 상담은 기본적으로 상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인데, 그에 따른 보상(수가 등)이 없어 기회비용이 크다

(id 17).”

상담 역량 걱정이 상당히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필요성이 높

은 교육 컨텐츠는 강의식 약물 관련 교육이 아니라 실 사례 중

심, 마약류 전문 상담 등으로 나타났다(Fig. 5).

고  찰

본 연구는 마중약국 시행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탐구하고자 마중약국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약국 약사의 인식 및 활동 현황을 조사 하였다. 참여 

약사들은 마약중독예방의 일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접근성이 

높은 전문가’로서의 약사 입지조건에 대해 대체로 정확히 인지

하고 있었다. 다수의 약사들은 의약품 전문가로서 사회적 문제

가 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 중독에 대한 경각심, 책임감 등 공

익적 이유로 마중약국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공익이라는 거

Fig. 3. Perception of the level of need for ‘Majung Pharmacy*’ based on activity satisfaction (n=38) *Majung Pharmacy refers to a group of 
pharmacies dedicated to providing counseling for narcotics addiction prevention.

Fig. 4. Requirements to aid pharmacists engaged in counseling activities against drug addiction (n=38) *Majung Pharmacy refers to a group of 
pharmacies dedicated to providing counseling for narcotics addiction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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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담론이 내세워지는 가운데에서도 참여자 중 일부는 마중약국 

활동을 통해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줌으로써 느끼게 된 구체

적인 보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참여도가 높은 약사들 중심으로 마중약국 활

동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에 보다 주의를 기

울이는 등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가

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접근성 높은 일선 전문가라

는 자각을 바탕으로 마중약국 활동을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

기고, 일상적으로 복약지도에 충실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

다, 그 결과 상담 기술이 향상되면서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환자의 호평을 들으면서 마중약국 활동에 대한 선순환 흐

름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마중약국 활동이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상당수 참

여자들이 느끼는 부정적 전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

의 부정적 전망 저변에 존재하는 인식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

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 예를 들어, 전문 

상담으로의 회송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이

와, 그 정도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이는 각각 긍정적, 부정적 전

망을 언급하였다. 또한,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소극적으로 정의

하는 경우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처방

에 대해 적극적 의견을 개진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처방의사와

의 불편한 관계에 대한 우려와 연결될 것이다. 참여자들은 처방

의와의 협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기 어려울 것이라

는 어두운 전망을 가졌으면서도 막상 처방의사와 직접 의사소통

을 하는 것에는 대체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처방의사가 바뀌지 않으면 약사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인식은 약사 스스로 전문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다.17) 현재는 환자가 약사에게 이야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대, 환자중심서비스의 시대이며,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

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더 클 수도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18) 처방의사와의 소통을 피하는 수동적 자세는 결국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그 책임 방기

의 결과는 약사 자신도 모르게 중독자를 양산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책임의식을 고취할 필요가 높아 보였다.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의 처방 및 사용에 대한 적절한 견제

는 약사가 할 수 있는 혹은 해야 하는, 사회가 부여한 전문가 책

무의 중요한 부분이며, 직능 강화, 사회적 지지로 이어질 수 있

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약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

해 고민하며, 약사가 먼저 변하는 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

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17) 중재가 필요한 처방을 문제의식 없이, 
혹은 문제의식이 있으나 표현하지 않고 조제하는 약사가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닐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
재가 필요한 처방을 확인했을 때 모든 약사가 의사에게 일관성 

있는 피드백을 하고, 환자에게 일관된 복약지도를 한다면 그 결

과가 무엇일지 논의해 볼 시점이다.
일부 참여자들은 중독에 이른 환자는 소위 ‘의료 쇼핑’으로 필

요한 의약품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약사들의 마중약국 활동

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한 걱정을 제기 하였

다. 모든 약국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큰 사

업들이 효과적이라는 인식과, 참여가 강제가 아니고 자율적이어

서 활동에 만족한다는 인식은 다소 상반된 것이었다. 전문가로

서의 의무감도 있고, 활동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내가 꼭 해야하

는 것으로 강요 당하는 것에는 부담감을 느낀다는 방증이다. 많
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다. 관건은 자율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고 

싶은 전문가 활동으로 만들어 가는 전략이라 판단되었다.

Fig. 5. Contents of the educational program needed for pharmacists’ counseling activities on narcotic addiction (n=38) *Data include one 
participant who did not answer. §Majung Pharmacy refers to a group of pharmacies dedicated to providing counseling for narcotics addiction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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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약사인 특성상 마약류의 불법

적 사용보다는 합법적 사용, 즉 의료용 사용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약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마약류 

의약품의 합법 사용으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의료용 마약에 의한 중독

이 불법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의 예방 활

동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차적으로 약

사가 복약지도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마약 보다 향정신

성 의약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권력의 대상인 불법 사용에 

비해 합법 사용인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오히려 사각지대로 남

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시급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비급여로 

처방되는 식욕억제제,19) 해외 상황과 다르게 관리 약물로 지정

되지 못한 트라마돌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약물에 대한 사회

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잘

못된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2018년 마약류통

합관리시스템(NIMS)이 운영되기 시작했지만,20) 의료용 마약류 

사용 행태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21) 2022년 마약류 이력 조회는 0.03%로 저조했다.22) 현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사용 이력

을 조회한 후 처방하도록 의무화하기에 이르렀다(제30조의 제2
항, 2024년 6월 14일 시행). 해외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약사를 

활용(캐나다, 호주, 영국 등 유럽)하고 있거나,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미국)이 제기되고 있다.10,12) 이에 따라 Opioid Use Disor-
der 치료약 관리 및 처방, 의약사간 협업 프로그램 도입, 보건의

료지속성 유지하는 역할11-13,15)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
리 사회는 누구에게 그 역할을 맡겨야 할 것인가 보건 인력의 활

용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상황이다. NIMS가 현재 정보를 수집

하는 일에 급급한 현실을 넘어,23)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문제

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시스템(opioid stewardship)으로 이

어지도록 후속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고려하

여야 한다. 첫째, 코로나 기간이라 마중약국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풍부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보면 코로나 기간에 

약사 역할이 더 필요해진 경우도 있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만이 미온적 활동에 그친 사유는 아닐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약사의 시각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음으로, 향후 

환자 본인들의 시각과 처방의사들의 시각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마중약국 활동과 약사의 전

문성 향상의 긍정적 연계 가능성은 제한된 사례에 기반한 것이

므로 후속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마중 약국 활동가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제언

대구 마중약국 활동은 2023년 7월 확대되어 2024년 현재 총 

87곳이 참여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의 관심도도 높아가고 있

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활

동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 장단기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

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기 전략으로 마약류 의약품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상담 거부 환자와의 

의사소통 전략, 환자에게 전해야 하는 복약지도의 범위, 처방의사

에 대한 문제제기의 전략과 범위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연수교육 등에 약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보다 적극

적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한다. 건
강한 사회를 위한 전문가간 상호 견제의 필요성, 자기주장적 소

통, 환자중심서비스, 의료용 마약류 중독 방치의 후과 등이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마중약국 활동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 연대감을 제고

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활동 약사 간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복자와의 교류 또는 이

를 대체할 수 있는 상담 사례집 발간 등으로 상담 관련 직간접 

경험을 가질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첫째, 처방의사-약사-전문상담사 간 협업 프

로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마중약국 활동 

약사가 처방의사에게 실 사례를 소개하고 마약류 중독 예방 방

안을 토의할 수 있는 정기 만남의 기회가 좋은 시작이 될 수 있

다.14) 아울러, 보건전문가 간 협업은 대학 교육과정에 통합 교과

목을 운영하면서 그 토대를 닦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

다.24) 의약학 대학생일 때 함께 교육 받으며 생각을 교류했던 경

험이 전문가가 된 이후에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 

함양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25,26)

두 번째는 개별 약국의 상담실 마련 등 상담 환경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및 사회적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대

부분 약국 내 상담 환경은 환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환경이

어서 마약류 뿐만 아니라 다른 민감한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다.27) 이런 가운데 마중약국을 표방하는 

경우 개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환경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선한 영

향력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기술력이 급

속히 발전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개별 복약지도에 활용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 등 현존하는 여러 시스템을 활용한 활동 전략을 세울 필

요가 있다. 예를 들어, DUR 또는 NIMS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

보(중복처방, 과량처방 등)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기록하

여 자료를 축적하고,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

안을 제시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의약품 중에서도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마중약

국 활동 약사의 역할을 넘어 관련 정부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부

분이다. 분류 기준 및 각 분류에 따른 관리 기준을 국제 표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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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평가 기준을 확립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한 규제적인 전략을 모

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 참여한 약사들은 의료용 마약에 의한 중독이 불법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의 예방 활동이 중

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약사에 의한 체계적 

예방 활동의 시작인 마중약국 활동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등 전문성 향상으로 이

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많
은 약사들이 처방의사와 환자가 변하지 않는 한 약사 역할은 제

한적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가지고 있음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활동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 장단기 전략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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